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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모든 걸음에 주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로 오늘까지 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름 받은 자, 부르신 이의 뜻을 행할 

뿐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해 주셨던 몇 가지 소식을 나누며 골방

기도로 초청합니다. 

     *. 다양한 단기 선교 방문팀들 : Covid-19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며 

2023년 상반기는 몇몇 단기 선교 방문팀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사역자 

말씀 세미나와 복음 세미나, 신반포 청년 단기팀, 솔크 음악팀, GIC 의료팀, 수원

제일감리교회와 여수영광교회의 방문 등 이 먼 곳 차드까지 찾아와 그리스도의 사

랑을 나누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과 다양한 교육을 받았

던 우리 차드 어린이들, 형제, 자매들, 사역자들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믿음

으로 성숙해지는 성장이 있길 기도해 봅니다. 아울러 이 모든 사랑의 수고를 본국

에서 또한 현장에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위

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핍박받는 차드 교회 소식 : 지난 5월 차드 남부 지방 몇몇 곳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테러 공격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와 그리스도인 약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여러 교회와 집들이 불태워졌는데, 그 공격을 시도한 이들은 정

부의 발표와 달리 남부 반군이 아닌 이슬람 극단주의자였습니다. 수단의 내전으로 

많은 난민이 차드로 유입되었고 그러한 어지러운 상황에서 극단적인 형태를 띠는 

이들의 유입도 있었습니다. 차드 교단 연합에서 즉각 조사하고 정부에 대처를 요청

했는데 아직 특별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부와 차드 곳곳에서 

행해지는 테러 공격이 멈추어지길 기도합니다. 더불어 반군의 움직임 등이 곳곳에 

있는데 사회적, 정치적 안정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벵갈라와 마사코리 :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왔던 마사코리에 숙소가 마련

되었습니다. 모래 위에 지어졌고 주변은 사하라의 모래로 조금은 황량합니다. 그러

나 이곳을 통해 복음으로 생명을 얻을 카넴부 형제 자매들길 기도을 만나길 소망합

니다. 그러한 기대의 마음으로 안식처 주변으로 나무와 과실수를 심었습니다. 건조

한 사막에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은혜를 기대하며 꿈을 심는 마음으로 식목하였습

니다. 이 안식처가 카넴왕국을 위한 영생의 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벵갈라 교회는 여수영광교회의 사랑을 힘입어 좋은 예배 처소를 건축하였습니

다. 벵갈라 교회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앞으로 그 사랑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 성장해 가길 기도합니다.

   그레다이야 지역은 차드 호수와 가까운 무슬림 마을입니다. 이곳에 신학교를 졸

업하고 선교 훈련을 받은 차드 현지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과 함

께 그레다이야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세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우리

의 뒤를 따라 다니며 신기해 하였는데 마을 리더들과 아이들이 복음에 적대적이지 

않아 복음 전도의 기회가 크게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 본국 사역 기간을 준비하며 : 올 하반기는 안식년으로 한국에서 보내고 본

국 사역 기간 중 11월 차드에 재입국하여 4개월 정도 사역을 재개하려 계획하고 있

습니다. 이 기간 건강검진 등 회복과 쉼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

하는 감사의 나눔이 풍성하길 기도해 봅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일터와 가정과 매일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시길 기

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드 양승훈 최영주 선교사 올림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

이전보다 더 차드 사랑


